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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부의 불평등 – 걱정할 게 있나? 

 

 

별 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의 불평등에게 쏟아진 지대한 관심

은 이 셰익스피어 희극의 제목을 떠오르게 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좌파 및 주요 언

론들의 선입견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있다. 

 

회원국 간의 가계 재산 불평등을 비교하는 OECD의 최근 연구와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이 대표적이다. 

 

글로브 앤 메일의 기사 “불평등한 파트너들: 캐나다의 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는 OECD의 논문을 무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연구의 주요 쟁점들만 단순하게 읊어댔다. 

참 유감이다. 글로브 앤 메일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마음을 일깨울 기회를 놓

쳤다. 

 

부는 “순 가치”로 정의되며 본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OECD 연구에

서 발췌한 가계 재산 불평등의 증거들을 살펴보자. 이는 회원국들(주로 서유럽, 북미, 일

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 상위 10%가 총 재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40%

는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평균치는 5% 이하였다. 

 

미국은 회원국 중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한다. 그리고 북유럽의 “평등주의”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OECD 국가인 스웨덴이 

이 조사에서 빠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은 스웨덴이 다른 북유럽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부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세 국가의 하위 40%는 자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 

 

스칸디나비아는 말할 것도 없고, 어째서 하위 40%의 가구는 부가 없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의 패턴은 설명하기 쉽다. 바로 “나이”이다. 실제로 모든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학생 시절에서 직장 생활로, 그리고 은퇴기를 거치면서 꽤 예측 가

능한 “생활 주기”를 겪는다. 나이는 부의 차이를 지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떠한 재

산 없이 첫 일을 시작한 25세의 한 사람(학자금대출이 있다면 빚이 있을 것이다)은 평생 

동안 일하며 저축을 하게 되면 40년 후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위 소득층에서 시작하여 은퇴 연령쯤 상류 사회에 속하게 된다. 

 

캐나다의 부의 불평등을 연구하는 필자의 연구는, 가계 재산에 관한 캐나다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령 패턴을 확인했다.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어린 그룹의 순자

산은 약 55,000달러에 불과했고, 은퇴 연령 무렵의 사람들의 평균 순자산은 거의 100만 

달러였다. 이 패턴에 대한 나의 분석은 캐나다 부의 80-87%이 연령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완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최근 OECD의 연구 결과, 일부 북유럽 국가들의 하위 40% 중 더 큰 역 자산은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과 결과적으로 젊은 가정이 더 많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나이를 하나의 요인으로 언급하지만, 그 설명은 69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중간

에 있는 자그마한 단락에 담겨 있다. 그들은 “부가 노동의 과정 동안 축적되고 퇴직 시

기에 감소되기 때문에 순 재산의 수준은 사람들의 생활 주기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그 설명은 부의 불평등에 관한 통계자료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그 설명은 글로브 앤 메일의 연구에 대한 논평에는 전

혀 없다. 

 

부의 불평등? 별 것도 아닌 일에 야단 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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